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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교체, “개헌통합정부”를 통한 “다양성 확보”로 이뤄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번 대선 시기에 반드시 정치적 양극화 체제를 극복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 교체를 

실현하고자 모인 국회의원들입니다. 

우리 사회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는 더욱 양극화되고, 엘리트 독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묻지 마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치

를 점유하고 있는 세력 교체를 넘어서, 정치 자체가 교체되어야 합니다.

정치교체의 핵심은 “다양성 확보”입니다. 수많은 집단과 계층,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현대 사회

에서 ‘정치적 양극화 구조’는 기득권의 권리만 강화할 뿐, 정치를 국민과 멀어지게 하는 결정적

인 ‘장애물’입니다. 국민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덜 나쁜 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당하는 가장 큰 이

유입니다. 

저희는 이 장애물을 모두 걷어내겠습니다. 국민과 맞닿아 있는 곳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국민과 닮아가겠습니다. 민의가 오롯이 반영되는 국정, 의회와 정당을 만들 것

입니다. 

이를 위해서 낡은 정치체제에 변화를 꾀할 헌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오늘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고

자 합니다.

첫째, 비례대표제 강화와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헌법적 가치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비례대표 확대와 위성정당 금지의 헌법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거대 양당이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했음을 인정하고,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이를 바로 잡아

야 합니다. 



둘째,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민은 대통령 선거 때마저도 “누구 찍으면 누구가 된다”라며 덜 나쁜 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받

고 있습니다. “누구를 찍으면 사표가 된다”라는 강요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일입니다. 

정치공학적인 단일화 논의도 대통령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선투표제로 국민의 선택권을 온전하게 보장하여 다양한 정책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연합정부

를 가능케 해야 합니다. 

셋째,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5년 대통령 단임제는 “정권 초 대통령 권한 집중, 정권 말 레임덕” 싸이클을 반복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는 대통령도 책임정치가 필요합니다. 결선투표제를 통해 “정책과 가치”를 기반으

로 출범한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 직접 책임지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도 중간평가

를 통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통령 중임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물론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차기 대통령에 대한 임기연장 효과는 없습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개헌을 제안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을 살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헌은 대선을 치루는 그 어떤 정치 세력에게도 유불리한 의제가 아닙니다. 

올바른 길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미래가 바뀝니다. 

우리 헌법도 이제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규범을 담아야 할 때입니다. 저희는 올바른 정치 

교체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을 닮아가는 정치’를 이뤄내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모은 개헌이 온전

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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